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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제 1 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후 제 7 차 교육

과정이 실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체육교육과정에

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내용은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모형, 교육 내용, 지도 및 평가 방법

의 전반적인 면에서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의 학교 체

육은 그리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열악한

교육환경 및 과중한 업무, 주변 교과라는 사회적

무관심 등과 같은 외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체육

(體育) '이라고 불려오는 교과명칭이 내포하는 한

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체육교과의 명칭은 제 1 차 교육과정기

(1954- 1963)때 초등학교에서 보건 , 중등학교에

서는 체육으로 사용되었다가 제 2 차 교육과정

기 이후 체육으로 통일되어 현재에 이르렀다(한

국교육개발원, 1997). 교과명으로서 체육은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교과명은

체육의 본질과 성격을 축소하고 있다. 현재 우리

가 쓰고 있는 용어 체육은 인간의 신체 움직임

을 매개로 하는 교육의 과정(process )이다.

Wuest와 Bucher (1999)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용어인 체육이 너무 협소한 의미이며 학문의 신

속한 성장 및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

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여러 연구들(장성수,

1997; 한국교육개발원, 1997; Estes & Mechikoff,

1999)도 체육에서의 신체(physical)는 전인교육

(educating a whole person)을 포함하지 못하는

제한된 용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체

육 교과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수학교과명의

개칭 근거와 일치한다. 제 6 차 교육과정부터 초

등학교에서 산수를 수학으로 개칭하여 사용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체육도 신체 교육

의 교과가 아닌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체육(physical education)이란 교과명

자체에는 이미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적이고 학

생의 입장에서 보면 모순적이다. 교사는 체육 교

육자이며 학생은 체육 학습자이다. 체육교육에는

교육의 의미가 두 번 사용되고 있고 체육 학습에

는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체육이라는 전통적인 용어에 대해 고

등교육기관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문제

제기와 대안책이 제시되어 왔다. 대학들의 학과

명칭의 변화가 한 예이다. 미국의 많은 체육학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는 움직임학

과(Department of Kinesiology)로 명칭을 바꾸고

있다. 더불어, 학과명의 개칭과 함께 학과의 임무

와 방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체육교사

를 양성했던 대학의 기능은 운동처방사, 사회체

육지도자,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경영자, 경기지

도자 등의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으로 크게 다양

화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체육에서는 교과명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이 강구되고 있지 못하

는 실정이다. 학문 또는 전문 영역의 교과명은

교과의 본질을 대변한다. 즉, 한 교과의 특성을

암시하고 교육과정을 규정한다. 본 글은 초·중

등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 교과명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교과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 현재의 교과명 : 체육

오늘날까지 사용되어 왔던 체육은 신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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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훈육과 신체단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체육의 종사자들은 이러한 오류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지 않았다. 그것은 체육 공동체내에서는 체육

의 의미가 신체교육의 의미가 아님을 알고 있기

에 교육 및 연구에 큰 혼란을 주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학교사회의 현상은 이와 같지 않

다. 교사를 비롯하여 학생, 행정가 및 부모들 대

부분은 체육교과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간혹 그들은 체육을 운동장 놀이 또는 스포츠 기

술 습득시간이라고 알고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든

다면, 체육교사는 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주고 학

생들로 하여금 놀게 하거나 일부 스포츠 종목의

기능에 국한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경우도 있

다. 이와 유사하게 Pangrazi와 Darst (1985)도 많

은 사람들이 체육 프로그램을 운동부 프로그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체육 교과명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볼 수 있다. 다음은 현재의 교과명

이 가지고 있는 개념틀을 재고하고 교육내용의

구성체제의 한계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 신체의 교육 및 신체를 통한

교육 '의 재고

오늘날의 체육은 19세기 전까지 신체 단련

(physical culture)이나, 신체 훈련(physical

training)으로 불렸고 그 이후부터 신체와 교육이

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 체육이라는 용어가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국

교육개발원(1997)은 체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체육이란 개념은 건강한 몸을 만들 목적

으로 하는 교육, 혹은 인간의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신체의 교육인 동시에 신체

에

의한 교육, 또는 신체구조, 신체발달, 신체의

생리학적, 기계적 기능 및 최대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 등으로

정의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대학프로그램에

체육을 도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였고,

그들은 그 당시 체육이란 단지 건강과

체력의 향상만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p. 2- 9)

체육의 이와 같은 개념 속에서 교사들의 궁극

적인 역할은 학생들의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으로 규정된다. 그 당시 신체 건강을 강조했던

이유는 만약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정신적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서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신체의 교육 (education of the physical)

개념은 체육을 신체 건강이라는 한정된 틀 속에

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육 보다는 훈련

(training)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른다

(한국교육개발원, 1997). 이 개념은 신체적으로

육성된 인간을 기른다는 목표 아래 근력, 지구

력, 순발력, 유연성, 스피드 등과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었다(정

응근, 1990).

신체의 교육은 1930년대에 들어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교육적 의미의

체육으로 전환되어 신체를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이 체육교과의 개념틀로 자

리를 잡았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이 새로운

개념틀은 체육의 신체적 발달 기능보다는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노희덕(1988)은 조화로운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으로 체육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이란 신체를 위

한 것도 아니고 정신을 위한 것도 아님을 역설하

였다. 따라서, 이 개념틀은 기존의 신체건강한

인간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신체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제안함으로써, 전인적 인간 형성

을 위한 종합적 체육 목표관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틀의 발전으로 체육교

과의 표면적인 목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체육교과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

다. 현장교육내용을 감안할 때 체조, 게임, 스포

츠 활동 자체에 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점을 갖게 되었다. 즉, 신체의 교육 및 신

체를 통한 교육에서는 체육의 목적이 스포츠 경

기 규칙 및 전략, 운동기능 습득, 바람직한 태도

함양이 최상인 셈이다. 최의창(1998)은 학교 교육

에서 체육이 지·덕·체 통합을 통한 전인교육의

이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과로

인식되어 왔음을 밝혔다. Estes와 Mechikoff

(1999)는 신체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의 발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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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더 나아가 지적 발달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육의 교육적 가

치는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최의창, 1998).

2 . 교육내용 체제의 한계

교육목표는 교과의 성격과 그 교과서에서 학

습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선정, 중요시 되

는 행동 특징에 관한 것들을 포함한다

(Jewett , Bain , & Ennis , 1995; 한국교육개발원,

1997). <표 1>은 학습목표의 세 가지 영역을 설

명한다. 각 영역별로 하위단계부터 시작하여 상

위단계까지 그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

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체육교과는 수업

의 기본교재인 교과서에 이 영역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각 영역의 학습단계는 어

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 지니고 있는가? 한국

체육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 두 가지 질문

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체육과학원

(1996, pp. 45- 46)은 초·중등 체육교과서의 내용

및 체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

기하였다. 첫째, 교과서의 핵심부분을 차지하는

실기편이 스포츠 종목 중심으법을 간단히 소개함

으로써 내용구성의 단조로움로 구성되어 있고 경

기규칙과 운동기능 습득방법까지 더해주고 있다.

이것은 체육교과서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독

서의욕을 감소시키고 체육이 스포츠 기능만을 배

우는 교과라는 인식을 갖도록 기여하고 있다. 둘

째, 중·고등학교 교과서 공히 한 책 내에 이론,

실기, 보건의 3분야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나, 서

로 유기적 연관없이 독립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통합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

다.

위의 두 가지 문제점에서 나타났듯이 체육은

스포츠 기술 습득의 교과이며 체육교과서는 스포

츠시리즈 책처럼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교과서의

이론 및 실기의 연관성없는 구성도 함께 지적되

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체육은 심동적 영역

을 제외한 나머지 인지적 및 정의적 영역에서 하

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인지적 영역의 지식

(knowledge)과 이해(comprehension ) 수준과 정

의적인 영역의 인지(receiving), 반응(responding)

및 가치부여(valuing) 수준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체육교과의 근본적인 목적

과는 다르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 두 가

지 한계점에서 비롯된다.

<표 1> 학습목표의 세 가지 영역

인지적 영역

(c o g n it iv e dom ain )

정의적 영역

(af f e ct iv e dom ain )

심동적 영역

(p s y ch om ot or dom ain )

지식 (kn ow ledge)

이해(comprehen sion )

응용 (application )

분석 (analy sis )

종합 (synthesis )

평가(ev aluat ion )

수용 (r eceiv ing )

반응 (r espon ding )

가치부여 (v alu in g )

조직화 (organizing )

행동화 (charact er izing

by a v alu e of com plex )

반사움직임 (reflex m ov em ent s )

기본움직임 (basic fun dam ent al

m ov em ent s

지각능력 (perceptu al abilit ies )

신체능력(phy sical abilit ies )

운동기능능력(skilled m ov em ent s )

운동해석능력(nondiscur siv e

com m unication )

Source: Wuest , D., & Bucher , C. (1999). F oundations of p hy s ical education and sp ort.

Boston, MA : WCB McGraw -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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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이론과 실기의 분리

체육학은 인간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는 학

문이기에 이론부분과 실기부분이 분리될 수 없

다. 체육교과의 핵심인 실기를 위해 이론편이 존

재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이론과 실기 두 영역

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현행 체육교과서에는 이론편과 실기편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독립

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의창, 1998; 한국체육과

학원, 1996). 이론편은 체육의 의의 및 가치, 운

동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인지적 영역을 주로 다

루고 있고 실기편은 현실적으로 배울 수 없는

많은 운동종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한 종목 당 배당되는 쪽수의 제한으로 각

운동이 피상적이고 부정확하게 기술되고 있다(한

국체육과학원, 1996). 또 다른 예체능 교과인 음

악과 미술의 교과서에는 체육교과서처럼 이론과

실기의 구분이 없다. 음악과 미술교과의 경우 어

느 작품과 연관되어 그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지

만 체육교과서처럼 독립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 정의적 영역의 결여

체육교과서에는 인지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에

대한 내용과 활동이 소개되고 있는 반면,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바람직한 태도, 신체활동의 즐

거움, 책임감, 신념, 가치 등의 직접적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Siedentop, Mand, 그리고

T agart (1986)는 학생들이 협동, 경쟁, 책임감, 성

취감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업을 구

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물

론 체육수업을 통해 스포츠맨십, 타인을 아끼는

마음, 협동, 단체정신, 페어플레이, 인내심 등이

부분적으로 교육되고 있지만 그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게 된다. Siedentop

외(1986)는 단순히 신체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의적 학습내용들이 자동적으로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때로는 신체활동을 통

해 이기심, 속임수과 같은 부정적인 교육의 결과

도 수반되므로, 철저한 계획하에 정의적 내용의

개념들을 정립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 이 내용들

이 학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정의적 영

역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다면 잠재적으로 그

내용을 배울 수는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배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교과서는 학생을 위한 기

본교재임에 틀림없다. 최의창(1998)도 학생들은

체육 교과서를 통해 체육관련지식을 거의 얻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을 어디

서 얻을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III. 미래의 교과명 : 움직임학

고등교육에서는 체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운동학, 운동기능학, 운동과학, 활동

과학, 인체동작과학, 스포츠교육, 스포츠과학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대안점을 제시해 왔으나 학자

및 교육자들간에 일치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체육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든지 간에 체육학의 매체가 인간의 움직임이기

에 움직임학(kinesiology)을 가장 보편적인 용어

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앞

으로 기존의 체육을 대신하여 움직임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 . 교과명으로서 움직임학 의 정당성

앞 부분에서 체육의 두 가지 개념틀(신체의 교

육 및 신체를 통한 교육)을 설명하였다.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은 체육교과에 큰 혁

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신체의 단련 및 훈련

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신체활동을 통한 심동

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체

육교과가 안고 있는 한계는 신체(physical)에 교

육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교과명인 움직임학 (kinesiology 혹은

the study of human movement )의 kin '은

kinetic '과 같이 움직임을 뜻하고 - logy"은 지식

의 영역을 나타내는 학문분야이다. 즉, 움직임학

은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 움직임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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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scientific ) 및 기예(artistic)적인 측면을 연구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Estes &

Mechikoff, 1999). 움직임학의 의미는 다른 교과

와 비교했을 때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먼저 국

어교과는 우리말을 이용하여, 수학교과는 수

(數)를 이용하여, 영어교과는 영국의 언어를 이

용하여, 음악교과는 음을 이용하여, 미술교과는

선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한다. 다른 측면에

서 설명을 추가하면, 국어교과의 경우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 국어교과의 목적은 아니다. 또, 수

학의 경우 수를 이용하지만 수 자체만 가르치는

것이 수학교과의 목적은 아니다. 음악과 미술교

과도 음과 선을 가르치지만 그 자체가 교육의 목

적일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체육교과도 신

체의 움직임을 가르치지만 그 자체가 교육의 목

적인 것은 아니다. 체육교과는 교육의 기본 매체

인 움직임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하는 것이다. 그

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체육에서는

움직임이 교육의 기본 매체가 아닌, 신체가 교

육의 매체가 된다.

얼핏 보기에는 신체 자체가 교육의 매체가 된

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

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체육교과의 본질적인

가치와 특성을 극히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

다. Barrow와 Brown (1988)은 움직임 교육이

란 개념이 체육의 관점을 폭넓게 하는 용어로 보

고 있다. 이 새로운 용어는 '체육 '이 단지 학생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어 지는 것이 아

니라 모든 연령층을 위한 학교프로그램으로 확대

시키도록 한다. 즉, 단지 학창 시절의 학습으로

한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움직임에 대한 배움으로 그 폭이 확장되어 진

다. 초등학교 때 걷고, 달리고, 뛰고, 던지고 받

고, 치고 차는 등의 기본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 전 삶을 통해 개인 혹은 집단을 이루어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참여형태 (예, 스포츠

관람)로 발전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체육교

과의 새로운 교과명으로 움직임학을 제안한다.

학교현장에서의 움직임학은 움직임을 배우는 교

과로 볼 수 있다.

나 . 움직임의 교육 및 움직임을 통한 교

육의 고찰

움직임학은 기존의 체육교육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그림1>은 움직임학

(kinesiology )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혼

용되어 왔던 놀이, 스포츠, 게임, 경기, 움직임 등

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용어를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이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움직임 (human movement )은 놀이, 게임, 스포

츠, 경기 등을 포함한 모든 신체활동의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경 기

스포츠

게 임

놀 이

움 직 임

<그림 1> 움직임과 체육용어와의 관계

그렇다면, 움직임의 교육 (education of the

movement )은 무엇이고 '움직임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the movement )은 무엇을 뜻

하는가? Jetw ett 외 2명(1995)에 의하면, 움직임

의 교육은 개개인이 움직임의 개념과 구조 및 움

직임에 관한 지식(the body of knowledge)을 이

해하고 능숙한 움직임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움직임을 통한 교육은 개개인이 환경 속

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혹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움직임과 관

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을 움직임

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움직임의 개념틀은 움직임을 분석하고 설명하

기 위해 라반(Laban)이 제시한 신체 지각(body

awareness ), 공간 지각(space awareness ), 노력

지각(effort aw areness ), 관계 지각(relationship

awareness )으로 구성된다. 신체 지각은 움직임

현상이 일어날 때 신체의 각 부분의 기능과 활동

및 모양을 말하며, 공간 지각은 신체가 움직이는

방향 (directions), 수준(levels ), 통로(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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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planes) 등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말한다. 노

력 지각은 움직임이 이루어질 때 신체의 무게

(w eight ), 흐름(flow ), 영역(space)과 관련된 요소

를 말하며 관계 지각은 개인과 집단, 기구와 용

구 등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개념틀은 기존의

체육의 개념틀과 마찬가지로 놀이, 게임, 스포츠

활동 등을 교육내용으로 사용하지만 모든 활동에

공통되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의 결과

(product )보다는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개발을 목

적으로 하는 학습의 과정(process )에 가치를 부

여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지적, 신체적,

정서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각 수준에 맞는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Jewett 외 2명,

1995).

다 . 교육내용 체제의 재구성

기존의 체육이란 교과가 움직임학으로 개칭

될 때 교육의 기본적인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교

과서의 방향도 전환되어야만 한다. 움직임학의

교과서는 스포츠 시리즈책이나 스포츠 백과사전

이 될 수 없다. 새로운 교과명의 주관심사는 움

직임을 배우는 것이지 스포츠기능을 익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움직임학의 교과

서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인가?

1 ) 이론과 실기의 통합

한국체육과학원(1996)에서는 내용 체제상의 개

선방안으로 인지적 발달 단계에 이르지 않은 중

학교에서는 이론, 실기, 보건편을 독립된 3권으로

사용하는 분리형 구성체계를 채택하고, 인지적

발달단계에 이른 고등학교에서는 실기편을 중심

으로 그 종목의 수행에 관련된 이론과 보건을 언

급하는 통합형 구성체제를 주장하였다. 그 주장

의 근거는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체육교과서가

구성체제나 내용면에서 구별되는 점이 없다는 지

적을 보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에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본 글에서도 한국체육과학원

(1996)의 제안처럼 교과서의 이론과 실기편의 통

합구성을 동의한다. 그러나, 본 글은 고등학교 뿐

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의 통합을

주장한다. 한국체육과학원이 제안한 중학교의 분

리구성체제와 고등학교의 통합구성체제는 현재

체육교과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중학교의 분리구성체제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교과서의 제한된 양을 증가

함으로써 그 내용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의도

이지만, 양이 늘어난다 해도 한국체육과학원

(1996)이 제기한 교과서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의 통합구

성체제는 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에 대한 이분법

적인 구분 기준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초등학

생이나 중학생들의 인지발달수준은 고등학생의

경우보다는 하위단계에 있겠지만 한국체육과학원

(1996)의 지적처럼 초·중학생들이 인지발달단계

에 이르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지발달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히

인지발달 단계에 이르렀다 아니다 라는 식의 흑

백논리로 인지발달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 본다.

이론과 실기의 통합 측면에서 움직임학 교과

서를 구성할 때 기존의 이론편에 포함되어 있던

체육의 가치, 특성, 역사 등은 삭제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보다는

교사들을 위한 지도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대신 움직임의 기본 요소(힘, 속도,

방향, 흐름), 개념틀 (신체지각, 공간지각, 노력지

각, 관계지각), 유형(비이동, 이동 및 조작) 등의

개념이 교과서의 첫 부분에 기술되어야 한다. 그

이후 실기편의 여러 스포츠 종목의 나열식 구성

방식에서 탈피하고 움직임 영역별 구성을 유지하

면서 그 움직임 영역과 관련있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초·중등 교육

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

으로 게임활동, 수상 활동, 빙상 활동, 체조활동,

체력활동, 리듬 및 표현활동이 영역별 지도내용

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교과서 내용 진술 시 중요

한 것은 각 활동 영역의 고유한 움직임 특성을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다. 예를 들면, 체력활동의 영역에서는 체력의 개

념과 종류 및 체력요소를 기술하고, 체력을 증진

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동시에 체

력향상에 필요한 신체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실

시요령이 소개되어야 한다. 체조활동의 경우는

체조의 여러 종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신체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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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재와 미래의 체육교과 비교

직임의 역학적 원리를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체

조활동의 특성은 신체 각 부위의 유기적인 관계,

체조용구 및 기구와의 관계, 신체와 시간 및 공

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2 ) 정의적 영역의 첨가

본 글에서 제시한 움직임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교과서 통합과 더불어 움직임을 통한 정의적 영

역의 학습내용도 교과서에 기술되어야 한다고 본

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어느 움직임에 대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의 내용들을 함께 유

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게임활동

영역의 가장 독특한 내용인 단체경기의 경우 기

본적인 경기 기술과 전술에 대한 학습 뿐만 아니

라 협동심, 승리보다는 최선, 타인에 대한 존중,

질서 및 규칙준수 등의 정의적 영역 내용들이 교

과서에 진술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교과서의 구성체제가 불가능

하다면 이론 및 실기편과 더불어 정의적 영역내

용이 한 부분으로 첨가되어 3구성 체제로 재편되

어야 할 것이다. 그 내용구성은 <표1>에 제시된

정의적 영역의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정신연

령 발달 및 사회성 발달수준에 적합하도록 가장

하위단계에서부터 상위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구

성되어야 할 것이다.

IV . 결어

그 동안 체육 교과명은 용어의 제한된 의미

와 중복성 및 비합리성으로 인해 그 본질이 변형

되어 왔다. 학문성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교과의

명칭은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과명이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교육

의 방향과 내용은 모호해지고 교육현장에서 혼란

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교육하는 자와 교육을 받

는 자 모두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이해없이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체육이란 교과명을 사용

할 때 교사의 역할은 교육자보다는 신체의 단련

과 운동기능의 지도를 담당하는 훈련자의 모습

으로, 학생의 역할은 학습자가 아닌 운동장에서

휴식하는 놀이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체육교과가 지니고 있는 교육의 목적과

본질은 학교현장에서 축소되거나 변형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기존의 체육교과명의 대안적인

용어로 움직임을 배우는 움직임학을 제d안하였

다. <표 2>에서는 현재의 체육과 미래의 체육

의 모습을 교과명칭, 교육의 주관심사, 개념틀,

대표적 언어, 교육내용면에서 비교하였다. 미래의

움직임학은 교육자와 학습자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가와 학부모들에게 현재의 체육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교육의 방향과 목

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책

임을 온전히 수행할 때 더욱 발전된 교육의 결과

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혹자에게는 이 새로운 용어가 현재의 체육교

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수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육교과의 근본이자 공통적인

요소가 인간움직임이기에 미래의 대안적인 교과

명으로 재고될 충분한 논리가 있다고 본다. 본

현 재 미 래

교과명칭 체육 (Phy sical Edu cat ion ) 움직임학 (Kin esiology )
교육의

주관심사
신체 (the phy sical) 움직임 (hum an m ov em ent )

개념틀

신체의 교육 및 신체를 통한 교육

(Education of and throu gh the

phy sical)

움직임의 교육 및 움직임을 통한

교육 (Edu cat ion of an d throu gh

th e hum an m ov em ent )
대표적 언어 게임, 스포츠, 기능, 기술, 습득 움직임, 신체활동, 학습

교육 내용
·이론과 실기의 분리

·정의적 영역의 결여

·이론과 실기의 통합

·정의적 영역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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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제기된 교과명의 한계점에 대한 학교현장

의 인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기

를 바라며 새로운 세기의 발전된 학교체육을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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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limitations of current name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subject and to suggest its new nam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s a current

name has two limitations in terms of

narrowness and redundancy. Fir st , Physical

Education seems to emphasize ' the physical '

only , even if it encompasses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domains of

learning, because a conceptual framew ork of

current name is "education of the physical"

and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 Second,

Physical Education itself includes the meaning

of education on its subject name. T hus , this

name does not make sense to a teacher and a

learner .

For example, the role of teachers is "teaching

physical education". Also, the role of students

is "learning physical education". Because

education includes a concept for t eaching, it

would be a redundancy and contradiction.

T 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new name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as "Kinesiology ".

It means the study of human movement . T he

conceptual framew ork of the new name is

changed like "education of movement " and

"education through movement". T hat is , the

new name focuses on movement , not physical.

It enables to integrate theory and practice of

textbooks in K- 12. In addition , it makes

textbooks be added the affective domain that

is one of learning doma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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